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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Release 보도자료
이 보도자료는 10월 29일(목) 오전 6시부터 활용 부탁드립니다.


					
	
몽골 진출 10년 이마트, 사업 다각화로 성장 가속
- 몽골 이마트 7호점 그랜드 오픈, 
연내 이마트 8호점, 노브랜드 7호점까지 쾌속 질주 -

	□ 29일 울란바타르 UG Arena에 7호점 오픈, 스포츠 주거 상권 겨냥한 맞춤형 모델
□ 장보기부터 취미까지 한곳에서… 현지 생활 방식 반영한 복합 쇼핑 공간 구현
□ 이마트/노브랜드 투트랙으로 접점 확대, 대형점부터 전문점까지 사업 다변화
□ 11월 이마트 8호점 추가 오픈, 몽골 진출 10년간 쌓은 경쟁력 바탕으로 성장 가속



이마트가 몽골 유통 시장 공략에 한층 더 속도를 낸다. 

이마트는 10월 29일(목) 몽골 울란바타르의 대표 스포츠 문화 복합시설인 ‘UG Arena’에 몽골 이마트 7호점을 오픈한다. 이어 11월에는 울란바타르 핵심 상업지역인 울란바타르 백화점에 이마트 8호점을 연속으로 선보인다. 올해 처음 진출한 노브랜드 전문점도 연내 7호점까지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빠르게 넓혀 나간다.

이번 몽골 7호점은 상권 특성과 현지 고객 수요에 맞춰 매장 모델을 다변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마트는 2016년 몽골 1호점 오픈 이후 10년간 몽골 고객의 일상과 생활 방식을 정밀하게 반영한 맞춤형 쇼핑 공간을 구현하는 데 주력했다.

향후 이마트는 지금까지 쌓아온 상품 경쟁력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점은 물론 중형점과 전문점 모델을 확대해 현지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상권별 특성에 전략으로 몽골 유통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 보러 왔다가 장보고 쉰다” 스포츠, 주거 수요 모두 아우르는 이마트 7호점

몽골 이마트 7호점은 울란바타르 중심부 UG Arena 내 상업시설 1층에 약 990평(3,272㎡) 규모로 들어서는 몽골 이마트의 세 번째 중형점 모델이다. 부지 확보와 출점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중형점 모델의 유연성을 적극 활용해, 핵심 입지에 빠르게 깃발을 꽂을 수 있었다. 
*중형점 : 몽골 이마트 2호점(17년 오픈, 1천평), 몽골 이마트 6호점(25년 오픈, 770평)

UG Arena는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몽골 대표 스포츠 문화 복합시설이다. 배후에는 대단지 아파트와 오피스가 밀집해 있어, 주거 및 업무 인구는 물론 문화, 스포츠를 즐기는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대거 흡수할 수 있는 요충지다.

이마트는 상권 특성을 반영해 7호점을 일상 장보기와 외식, 여가를 한곳에서 누릴 수 있는 ‘가족 친화 매장’으로 구성했다. 그로서리 상품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도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K-푸드와 노브랜드 상품을 전면에 배치해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매장 입구에 특히 매장 입구에 노브랜드 존을 설치해 방문과 동시에 이마트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정체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젊은 층과 직장인 수요를 겨냥한 상품 구성도 눈길을 끈다. 간편식 수요를 고려한 밀키트존, 맥주, 와인 중심의 대형 주류 매장, 조각 과일과 착즙 음료를 선보이는 과일 특수매장을 운영한다. 스포츠 시설 방문객을 위해 스포츠 의류 및 용품 라인업도 한층 강화했다.

매장 내에는 커피, 차, 베이커리 등 한국 식음 브랜드와 패션, 화장품, 헬스케어, 생활서비스 등 다양한 테넌트가 입점한다. 매장 중앙에는 누구나 편히 머물 수 있는 약 25평 규모의 오픈 휴게공간을 조성해 장보기, 식사, 휴식을 함께 즐기는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10년 신뢰 바탕으로 대형점부터 전문점까지… 상권 맞춤형으로 ‘고객 일상속으로’

이마트의 몽골 사업 확대는 2016년 몽골 진출 이후 10년간 축적한 운영 경험과 브랜드 신뢰가 발판이 됐다. 2016년 이마트 1호점 오픈 이후 대형점(약 4,100평)부터 중소형점(약 330평)까지 다각화된 매장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몽골은 전체 인구(약 350만 명)의 절반에 가까운 170만 명이 수도 울란바타르에 집중된 도심 집중형 시장이다. 특히 긴 겨울과 도심 교통 혼잡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한 공간에서 장보기, 외식, 여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이마트는 이러한 특성을 면밀히 파악, 강력한 집객력을 가진 대형점부터 고객 생활권에 밀착한 중소형점 및 노브랜드 전문점까지 사업 모델을 다양화하고 있다.

이마트와 더불어 몽골 노브랜드 전문점 역시 현지 고객의 뜨거운 호응 속에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7월 몽골 1호점, 10월 초 2호점을 연이어 선보인 데 이어, 연내 7호점까지 빠르게 매장을 확대해 현지 접점을 전방위로 넓혀갈 예정이다.

이마트 강영석 해외사업담당은 “몽골에서 10년간 쌓아온 강한 신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형점부터 중소형점, 노브랜드 전문점까지 사업 영역을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지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상권 특성에 최적화된 쇼핑 공간을 선보여 몽골 유통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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